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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(PM-2.5) 농도 특성 및 위해성 평가

Ⅰ  연구목적 및 필요성
 m 2019년 7월 「실내공기질관리법」에 PM-2.5에 대한 유지기준 제정. 댜중이용시설중의 PM-2.5에 대한 측정값

들이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내공기질 중의 PM-2.5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에 대한 조사는 더욱 미
흡한 실정. 

 m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에 대한 초미세먼지(PM-2.5)를 측정하고 PM-2.5를 구성하
고 있는 23개 무기원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설별 PM-2.5의 특성을 파악하고 PM-2.5를 구성하는 무기
원소 중 인체 유해성이 높은 중금속의 위해도를 평가함으로서 다중이용시설별 규제물질 및 관리방안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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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  연구개요
 m 기 간 : 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
 m 대 상 : 11개 다중이용시설(65개소)
 m 항 목 : PM-2.5를 구성하는 As, Cd, Cr, Pb, Ca, Mg등 무기원소 23개 항목

Ⅲ  연구결과
 m PM-2.5를 구성하는 무기원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2.7% ∼ 13.5%로 다중이용시설별로 편차가 높았으며 일반

대기(10∼20%정도)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
 m 다중이용시설 중 PM-2.5 농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PC방으로 평균 22.7 ㎍/㎥으로 조사 되었으며 박물관이 

7.3 ㎍/㎥으로 가장 낮은 값으로 조사
 m 지하역사는 중금속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특히 Pb과 Cr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. PC방은 PM-2.5 

농도는 높게 측정되었으나 Cr을 제외한 기타 중금속의 농도는 낮게 측정
 m 노출로 인한 장기 발암 위해도가 가장 높은 Cr6+의 경우 지하역사에서 발암 위해도는 최고농도(REM)에서도 

9.4× 10-5 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고 하는 초과발암확률 10-4 (10,000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)에 비해 
낮게 평가 

 m 노출로 인한 단기 발암 위해성이 가장 높은 As가 지하역사에서 최고농도(REM)에 대한 위해도가 1.3× 10-2로 
국립환경과학원에서 권고하는 유해지수 1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

Ⅳ  정책연계방안
 m 위해도 평가는 정확한 수식에 의해 계산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결과이므로 

위해도 평가 결과가 발암성, 비발암성 및 사망률 증가 등 건강피해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가정
하기는 어려우며, 평가 결과가 불확실 할 수는 있으나 정량적인 수치로 결과가 산출 되어 상대적인 비교가 
가능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자료로 제공 되어질 수 있음

Ⅴ  활용계획
 m 다중이용시설의 시설별 규제물질 규정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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